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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전세계 여러 곳 여러 산업에서 자원 절감과 공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개인이나 기업이 특정 자원(예, 복사기, 자동차, 빈방, 책 등.)의 소유로 부터 발생 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
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공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이에 본 연구는 공유경제 서비스
의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자기 결정 이론과 통합 기술수용모델을 바탕으로 연구
모델을 제안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392부의 설문 응답을 회수하였으며 AMOS 22.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기술 적합성과 신뢰는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더 큰 시장 접근성과 환경 친화성은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의도는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이익은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의도와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 간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의 연과는 공유경제에 대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공유경제를 사용하는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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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oposed a research model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to explain the factors influencing intention to use sharing economy 
services. A total of 392 responses were collected, and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was performed with 
AMOS 22.0.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elf-technological aptness and trust had a 
positive effect on intention to use sharing economy services. Second, access bigger market and 
environmental friendliness had a positive effect on intention to use sharing economy services. Third, 
intention to use sharing economy services had a positive effect on actual usage of sharing economy 
services. Finally, benefits was found to strengthe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ntion to use sharing 
economy services and actual usage of sharing economy servic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ould 
provide a theoretical framework for sharing economy services and important information for 
understanding individuals using the sharing economy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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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온라인에서 이루어
지는 개인 간 거래(Peer to Peer: P2P) 플랫폼과 유사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 협력적 경제(collaborative 
economy) 또는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
라고도 한다[1-4]. 즉, 공유경제는 한 번 생산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시
스템으로 이러한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상품 또는 서
비스 제공자들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객들과 상품 및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다. 이에 공유경제에서는 개인 
소유는 적은 반면 수요가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한 공유
는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3]. 현재 자
동차, 숙박, 사무실 공간, 자전거, 장난감 등 우리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는 제품 및 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이 공유경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2019년 
Juniper Research 연구에 따르면, 공유경제는 2017
년 186억 달러 시장에서 2022년에는 420억 달러로 성
장할 것으로 예측하였다[4]. 또한. Tabcum[5]은 공유
경제가 디지털 경제에서 피할 수 없는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으로 2025년 3,35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
성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서비스는 2011년 공유기
업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다양한 투자와 자원으로 확대 
중에 있다. 하지만 여전히 법규제의 취약점으로 인해 
공유경제 서비스 시장의 성장은 매우 느리다 할 수 있
다. 국내에서 제공 중인 공유경제 서비스 모델에는 자
동차, 숙박 및 여행 공유서비스와 같은 보편화된 서비
스 뿐 아니라 공간(옷장, 주방 등),  경험, 재능 등 무형
자원으로까지 공유경제 모델이 도입되는 추세이다[6].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최근 공유경제와 관련한 연
구가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공유경제에서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
구[7-9], 공유경제 참여와 영향에 대한 연구[10][11], 
공유경제 성공과 인식에 대한 연구[2][3][12] 등이 있
다. 최근에는 공유경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과 문
제점을 다루는 연구[13]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과 앞으로 이루어질 연구들은 공유경제라
는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과 모델에 대한 이해를 지속적

으로 향상시켜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유경제에 대한 활발한 연구에도 불

구하고, 공유경제의 이론적 메타 프레임워크
(meta-framework)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론적 프레임워크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예를 들면, 
우버, 에어비앤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공유경제 이
론의 공통적 핵심 요소는 다른 공유경제에서 다루는 상
품이나 서비스에 상관없이 유사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
은 고객 관점의 통합된 기술수용 및 사용
(Consumer-version of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UTAUT2) 모
델[14]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유경제의 이론적 메타 프레임워
크 개발을 위해 기존의 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
를 대상으로 왜 개인들이 공유경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공유경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개인들의 내·외
적 요소(자기기술 적합성, 신뢰, 더 큰 시장 접근성, 환
경 친화성)와 공유경제로부터 야기 되는 이익이 공유경
제의 다양한 서비스 사용에 어떤 영향과 역할을 하는지
에 대해 실증적으로 증명하고자 한다. 또한, 결과를 통
해 공유경제에 대한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1. 자기 결정 이론과 통합 기술수용모델
자기 결정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은 개

인의 성격 발달과 행동에 대한 자기 조절을 구분하기 
위한 내적 근거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론으로 개인은 자
기 결정에 따라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고 본
다[15]. 즉, 개인의 행동과 동기는 직접적으로 관계되
며, 개인이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거나 행동할 때 선택
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고 주장한다[16]. 여기에
서 개인이 특정 의사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
로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있다[15]. 내재적 동기
는 개인이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회를 찾을 때 
생기는 동기로서 행동에 몰입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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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외재적 동기는 개인에게 성장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경우를 말한다[17]. 이 두 가지 
동기요소는 개인이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에도 중요 영향을 미친다.

UTAUT2로 약칭된 확장된 통합 기술수용모델은 
Venkatesh et al.[18]이 제안한 기존의 UTAUT에서 
더 발전된 소비자 버전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모델은 기
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에 기초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19]. UTAUT는 
Fishbein and Ajzen[20]의 합리적 행동 이론, 
Ajzen[21]의 계획된 행동 이론, Davis[19]의 기술수용
모델 등 기술수용에 주로 적용되는 8개 모델을 통합한 
것으로 주로 조직 내 구성원들의 기술수용에 대한 기존 
예측변수들을 포함한다. 반면, UTAUT2는 일반 소비자
의 기술이나 서비스 수용 맥락에 초점을 맞추고 기존의 
모델들에 비해 더 높은 타당성과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UTAUT2에 포함된 변수들은 큰 맥락
에서 개인이 인지하는 내적 그리고 외적 요소들로 범주
화할 수 있다[14]. 이에 UTAUT2 역시 소비자 관련 기
술수용 연구에서 방대하게 채택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두 가지 기술수용과 관련한 이론을 바탕으로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에 대한 개인의 내·외적 요소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모형
기존의 기술수용 및 사용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예측변수가 제안되
고 있으며 공유경제에 관한 연구 역시 공유경제 사용자
나 제공자의 입장에서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예측변수들은 크게 자
기 주도적 또는 내재적 그리고 플랫폼 환경을 포함한 
외부적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큰 맥락에서 볼 때 
자기 결정 이론의 내·외적 요인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
[17]. 즉, 개인의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행동은 
개인 자신을 위한 목적 그리고 외부 환경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이유 등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15][16].

이에 본 연구는 공유경제 상품 및 서비스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내부요소와 외부요소로 구분하

고 내부요소에 자기기술 적합성과 신뢰를, 외부요소에
는 더 큰 시장 접근성과 환경 친화성을 포함하였다. 또
한, 내적 요소 중 하나인 이익을 조절변수로 제안하여 
이익이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에 대한 긍정적 의도가 있
을 때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실증적으로 증명하고자 하였다. 다음 [그림 1]은 본 연
구에서 제안하는 연구모형과 가설에 대해 보여주고 있
다. 

그림 1. 연구모형 및 가설

3. 가설설정
자기기술 적합성은 정보기술에서 개인의 혁신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22]. 혁신 확산의 개념에서, 자기기술 
적합성은 개인이 자신의 이점을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의 정도를 말한다[23]. 이러한 혁신은 크게 개인이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와 관련 없이 일반적인 특성을 보
여 주는 글로벌 혁신과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에 매우 
민감한 도메인별(domain-specific) 혁신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러한 혁신의 개념을 공유경제 플랫폼 사용에
도 적용할 수 있다. 공유경제 서비스는 개인이 인지하
는 특정 맥락이 존재하기에 도메인별 혁신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개인은 특정 서비스(예, 우버나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에 혁신성이 높아 이러한 서비스 
사용에 긍정적 태도를 보일 수 있다[25]. 이러한 관점에
서 Hong[13]은 특정 분야의 기술이나 서비스에 관심
이 많고, 혁신성이 높은 개인들은 공유경제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긍정적 인식
이 높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의 내적 요소인 
자기기술 적합성이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의도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여 가설 1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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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자기기술 적합성은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내부요소의 두 번째 변수는 신뢰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신뢰는 익명성, 처음 만남, 그리고 좋은 또는 
서비스 품질을 판단할 수 없다는 본질적인 장벽을 
이끌어내는 천체라 할 수 있다[24]. 오랫동안 신뢰는 
온라인 환경의 다양한 면에서 자주 언급되는 
주제였다[24-26]. 공유경제에 관한 연구에서도 신뢰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7-9]. Gefen et 
al.[24]은 디지털 환경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것은 잠재 
고객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사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주장하였다. 특히, 
공유경제의 많은 서비스들은 플랫폼을 통해 개인의 
자원을 공유하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신뢰는 
공유경제 서비스 수용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7-8]. 따라서 높은 신뢰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에 긍정적 생각을 야기시킨다는 
논리에 근거하여 가설 2를 도출하였다.

H2: 신뢰는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외부요소의 첫 번째 변수는 더 
큰 시장 접근성이다. 더 큰 시장에 대한 접근성은 
개인이 온라인 환경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할 때 
공유경제 플랫폼에서는 더 광범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2][3]. 예를 들어, 
숙박과 같은 공유경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존의 
상거래에서 이용할 수 있었던 숙박업소 이외에 더 
다양하고 많은 숙박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27]. 
따라서 이러한 광범위한 선택 범위는 기존 공급업체가 
제공하지 않는 곳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찾는 사람들의 
주목을 이끌 수 있으며 사용의지에도 긍정적인 생각을 
유도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더 큰 시장 접근성이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여 가설 3을 도출하였다.

H3: 더 큰 시장 접근성은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환경 친화성은 우리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대안적인 
문제가 아닌 주요 문제로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세계 
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대기 오염은 심각한 수준
에 있으며 현재 10명 중 9명이 오염된 공기로 호흡하며 
매년 7백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8]. 이에 
대체 전원으로서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 자동차와 태양 
또는 풍력 에너지가 등장하고 이러한 에너지원의 급속
한 증가는 환경적인 위기를 알 수 있는 예라 할 수 있
다. 따라서 환경 문제와 에너지 자원의 보존 등에 관심
을 가진 개인이라면 더 적게 소유하고 더 많이 공유하
여 환경을 보호하는 문제에 대해 더 심도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 친화성이 공유경
제 서비스 사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
하여 가설 4를 도출하였다.

H4: 환경 친화성은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술수용 관점에서 개인의 사용의도와 실제 사용에 
대한 관계는 기존의 다양한 연구에서 다루어져 왔다
[18][19]. 공유경제 서비스 역시 잠재적인 사용자들이 
공유경제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 사용
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형성되면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
게 될 것이므로 가설 5를 제안하였다.

H5: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의도는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유경제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더 적게 소유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게 됨으로써 사람들은 경제적 이
익을 취할 수 있다[29]. 즉, 공유경제 서비스는 합리적
인 가격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제공자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2]. 경제적 이익은 다양한 가격대
에서 형성될 수 있으며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에 따
라서도 다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다양
한 계획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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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이익이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의도와 공
유경제 서비스 사용 간의 관계를 더 강화시킬 것이라 
보고 가설 6을 제안하였다. 

H6: 이익은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의도와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 사이의 관계를 더 강화시킬 
것이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측정항목 및 관련연구
잠재변수 측정항목 관련연구

자기기술 
적합성

 나는 새로운 것을 남보다 더 빨리 시도해보고 
싶어 한다.

 나는 온라인 구매와 결제 시스템에 전혀 문제
가 없다.  

 나는 IT에 대한 지식이 있어 (디지털) 기술을 
다루거나 그런 일들을 잘 소화 해내는 편이다. 

[22],[23]

신뢰

 나는 공유경제 서비스를 믿는다.
 나는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에 있어 위험요소가 

특별히 존재 하지 않는다고 생각 한다.  
 나는 공유경제 서비스를 주위 친구들에게 권한

적이 있다.

[7],[24]

더 큰 시장 
접근성

 공유경제 서비스는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 공유경제 부분에 많은 상업주체가 참여한다면 
선택의 폭과 가치는 더 높아질 것이다. 

 공유경제 서비스의 선택 폭이 넓어지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27]

환경 친화성

 나는 공유경제 서비스로 다양한 자원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나는 개인이 소유하는 것 보다 나누고 공유 하
는 것이 환경보호에 더 도움 된다고 생각한다.

 나는 이용 가능한 자원을 공유하고, 줄이면 사
회 전반적인  환경이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28]

이익

 공유경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경제적으로 도움
이 된다. 

 공유경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비용을 더 절약할 
수 있어서 내가 이용하지 못하는 다른 서비스
에 이용 할 수 있어서 좋다.  

 공유경제 서비스를 이용해서 남는 자원(돈)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29]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의도

 나는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에 매우 긍정적 생
각을 가지고 있다.

 제품/서비스 사용에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나는 
공유경제 서비스를 사용할 것이다.

 만약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나는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18]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

 최근 공유경제서비스 사용 빈도
 가장 최근 공유경제서비스 사이트 사용 시간
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기간

[19]

Ⅲ. 연구방법

1.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변수의 측정항목은 선행연구로

부터 채택하여 공유경제에 적합하게 수정 및 보완을 하

였다. 이후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측정항목의 내용 
타당성(content validity) 검증을 통해 각 항목에 대한 
정교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모든 변수의 측정항목은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1점)”에서 “매우 동의한다(7점)” 
리커트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표 1]은 각 변수의 조
작적 정의, 측정항목 및 관련 문헌을 요약하고 있다.

2.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자

료의 수집은 설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응답을 다각화
하기 위해 연령, 성별, 직업에 관계없이 대학 및 공공장
소, 온라인 등을 통해 무작위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1,000부의 설문지가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배포되었으며 이 중 409부(응답률 40.9%)를 회수하였
다. 하지만 17부는 응답에 문제가 있어 이를 제외한 
392부만을 최종 분석을 위해 사용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몇 가지 특성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표 2]은 설문 응답자의 특정에 대해 보여주
고 있다.

표 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392)
구분 빈도 비율

연령

20-29 20-29 107
30-39 30-39 125
40-49 40-49 93
50- 50- 67

성별 남 남 182
여 여 210

직업

학생 학생 104
사무직 사무직 85
기술직 기술직 59
전문직 전문직 56
자영업 자영업 73
기타 기타 15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 
경험

숙박 공유 서비스 숙박 공유 서비스 285
교통 공유 서비스 교통 공유 서비스 177

지식 공유 지식 공유 201
개인 아이템 공유(가구, 

부엌 등)
개인 아이템 공유(가구, 

부엌 등) 52

기타 기타 20

Ⅳ. 분석 및 결과

1. 측정모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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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연구가설 검증에 앞서 수집된 
자료가 측정모형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
해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적합도 검증은 사회과학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몇 가지 지표들을 
사용하였으며, 검증 결과 [표 3]와 같이 모두 기준값 이
상으로 나타나 적합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표 3. 측정모형 적합도 분석

NFI GFI AGFI CFI RMSEA X2/df
측정모형 0.923 0.922 0.896 0.934 0.042 1.786
기준값 ≥ 0.9 ≥ 0.9 ≥ 0.8 ≥ 0.9 ≤ 0.05 ≥ 3.0

적합도 검증 후, 측정모형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을 실시하였다. 먼저 신뢰성 분석은 사회과학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Cronbach’s Alpha 값을 사용하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값이 0.785
에서 0.927로 기준치인 0.7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에
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30]. 

표 4. 측정모형 신뢰성 및 집중타당성 분석

변수 측정항목 요인값 AVE CR Cronbach’s
Alpha

자기기술 
적합성

STA1 0.858 
0.677 0.863 0.843STA2 0.823 

STA3 0.786 

신뢰
TRU1 0.794 

0.717 0.883 0.796TRU2 0.916 
TRU3 0.825 

더 큰 시장 
접근성

ANM1 0.855 
0.753 0.901 0.850ANM2 0.848 

ANM3 0.899 

환경 친화성
EF1 0.844 

0.730 0.890 0.881EF2 0.854 
EF3 0.865 

이익
BEN1 0.791 

0.718 0.884 0.785BEN2 0.848 
BEN3 0.899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의도

INT1 0.824 
0.762 0.906 0.911INT2 0.886 

INT3 0.907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

AU1 0.851
0.779 0.914 0.927AU2 0.886

AU3 0.910
STA: self-technological aptness, TRU: trust, ABM: access bigger 
market, EF: environmental friendliness, BEN: benefit, INT: intention to 
use sharing economy services, AU: actual usage of sharing economy 
services 

다음으로 측정모형의 집중타당성 검증은 확인적 요

인 분석 결과의 요인적재값(factor loading)으로 판단
하였으며 분석 결과, 요인적재값은 0.786에서 0.916으
로 모두 기준 값(±0.4) 이상으로 유의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31]. 마지막으로 판별타당성은 각 잠재변수의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의 제곱근과 각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 값을 비교함으
로써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각 잠재변수의 AVE 제곱근 
값은 종과 횡의 다른 변수의 상관계수 값보다 높게 나
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항목은 집중타당
성과 판별타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4]과 
[표 5]는 측정모형의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결과에 대
해 보여주고 있다.

표 5. 측정모형 판별타당성 분석
잠재변수 STA TRU ABM EF BEN INT AU

STA 0.823
TRU 0.257 0.847
ABM 0.324 0.200 0.868
EF 0.259 0.212 0.188 0.854

BEN 0.306 0.264 0.338 0.206 0.847
INT 0.255 0.188 0.321 0.457 0.128 0.873
AU 0.292 0.373 0.298 0.367 0.254 0.329 0.883

2. 구조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AMOS 

22.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
방정식 분석은 변수 간의 인과관계 정보를 제공해주고 
각 가설의 채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경로계
수(β)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생변수에 대한 설
명력 정도를 나타내는 결정계수(R2) 값을 얻을 수 있다
[32]. 

가설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내부요소의 자기기
술 적합성(β=0.276, t=2.583)과 신뢰(β=0.293, 
t=3.889)는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과 가설 2는 
채택되었다. 둘째, 외부요소의 더 큰 시장 접근성(β
=0.325, t=5.2470과 환경 친화성(β=0.416, t=6.255)
은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과 가설 4는 채택되었
다. 셋째,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의도(β=0.423, 
t=8.364)는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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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5 역시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설 6(공유경제 서비스 사용의도→공유

경제 서비스 사용 사이에서 이익의 조절효과)의 검증은 
상호작용효과로 검증하였으며, 검증 결과 이익은 공유
경제 서비스 사용의도와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 간의 관
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모델의 내생변수에 대한 결정계수(R2) 결과를 
살펴보면,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의도는 R2 값이 0.632,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은 R2 값이 0.179로 나타났다. 이
는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의도가 가지고 있는 정보 중 
63.2%가 4개의 독립변수의 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의도는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의 17.9%의 분산을 설명하고 있음을 나타
낸다. 다음 [표 6]와 [그림 2]는 가설검증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표 6. 가설검증 결과

가설 경로 계수 t-값 결과

H1 자기기술 적합성 

→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의도 

0.276* 2.583 채택
H2 신뢰 0.293** 3.889 채택
H3 더 큰 시장 접근성 0.325** 5.247 채택
H4 환경 친화성 0.416** 6.255 채택
H5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의도 →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

0.423** 8.364 채택

H6
이익
X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의도
→ 0.318** 4.776 채택

그림 2. 연구모형 결과

Ⅴ. 결 론

본 연구는 공유경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속적
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
게 이루어진 시점에 공유경제의 이론적 프레임워크 개

발을 위해 수행되었다. 즉, 기존의 공유경제에 대한 연
구들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공유경제 이론의 공통적 핵심 요소에 대한 연구가 미비
한 상황에서 왜 사람들이 다양한 공유경제 서비스를 이
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
는 자기 결정 이론과 UTAUT2의 기존 이론을 바탕으
로 연구모형을 제안하였으며 설문지법을 사용하여 총 
392부의 응답을 회수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모
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내부 요소인 자기 기술 적합
성, 신뢰, 외부요소인 더 큰 시장 접근성과 환경 친화성
은 모두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익은 공유경제 서비스 사
용의도와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 간의 관계를 강화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혁신성과 유사한 자기 기술 적합성은 개인의 고
유 성향으로 사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나 그 정
도는 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공유경제 서
비스가 사용자 친화적임을 고려할 때 기술 장벽의 문제
는 없거나 최소화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공유경제 서
비스는 주로 온라인 플랫폼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
우가 많으므로 신뢰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이 
확인되었으며 더 큰 시장에 대한 접급성 역시 더 많은 
협상을 할 수 있는 고객과 공급업체가 얼마나 다양한 
범주에서 많이 존재하느냐에 따라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환경 친화성은 공유경제가 주목하
고 있는 이슈 중 하나로 자원과 생태계 보존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소유하지 
않고 공유하는 행동을 통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면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에 강한 동기
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공유경제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선
행 변수를 찾고 공유경제에 대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의 기술
수용에 관한 이론적 모델들을 바탕으로 사용의도의 내·
외부적 동기요소를 찾고 변수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찾을 수 있
다. 다만 본 연구가 이러한 시사점을 제공함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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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는 자기 결정 이론과 통합 기술수용모

델을 바탕으로 내·외적 요소를 제안하였으나 본 연구에
서 제시하는 4개의 예측변수 이외에도 공유경제 사용
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동기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후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예측변
수를 제시하고 이를 검증함으로써 공유경제에 대한 더 
견고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392부의 응답을 회수하여 실증분석에 
사용하였으나 추후에는 더 많은 수의 모집단을 확보하
여 분석함으로써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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